
- 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11.(수) 12:00 (2026. 2. 12.(목) 조간)

산업재해 감축효과 확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은 사업장 안전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 2월 19일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19일부터 
작고 위험한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노동자와 함께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컨설팅 사업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확실했다. 지난 2년(’23년~’24년)간 
사업장 42,906곳에서 컨설팅 전·후 2년 동안 사고 사망자 수는 70.4%, 요양 
기간 90일을 초과하는 중상해 재해자 수는 3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24 컨설팅 참여사업장의 참여 전‧후년도 재해자 수 비교 】

   * ’25.9월 말 산재보상 승인 자료 사고 발생일자 기준 

   *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전·후년도 재해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경기 효과·사업 
규모 변화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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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25년 33,500곳 → ’26년 35,000곳)하면서 작은 
사업장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였다.
  첫째, 중상해 재해(요양 기간 90일 초과)가 발생한 사업장 8천 곳을 대상으로 
근본적인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상해 재해 사업장 컨설팅을 신설한다. 
    * 사고 사망 발생 이전 3년간 중상해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 비율 37.6%

(’24년 사고 사망발생 사업장 분석 결과)

  둘째, 컨설팅 과정에서 기계‧설비‧공정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꼭 필요한 물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안전공단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충돌방호장치, 끼임방지설비 등 안전장치 구입 비용 일부 지원(최대 3천만 원)

  셋째, 특히 열악하고 위험한 사업장 2천 곳에 대해서는 컨설팅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사후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kosha.or.kr)에서 
온라인 또는 팩스·우편·방문 신청할 수 있다. 위험도가 높아 컨설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별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
이다. 컨설팅은 사업장 부담 없이 모두 무료로 지원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컨설팅을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길 바란다.”
라고 강조하면서 “작은 사업장도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컨설팅을 촘촘하게 지원하여 성과를 이어가고 위험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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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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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